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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치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 침략을 준비하듯 회의를 준비한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두 시간 일찍 사무실을 나서서 해변을 따라 달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바흐의 
음악도 듣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날 저녁 회의 진행에 
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대화는 이런 식이다. "이 교회가 누구 것인가?" 내가 묻는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답한다. "그러면 장로들과 목사들을 위원회에서 섬기도록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피조물을 다스려 오셨고, 네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그 일을 하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요지를 
알겠는가?"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곳곳에서 여러 의견들이 총알처럼 오고 가며 흥분이 극에 달하고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해지는 열띤 토론 중에,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상기시킨다. 더 나아가, 그 위원회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고쳐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 결국 나의 영광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설 수 
있다.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으며, 반대자들을 때려눕히지 않고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반드시 이기지 않아도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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